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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오늘 '북한 현안 보고' 청취…박지원 
국정원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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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원회가 북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과 이후 전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남북 연락선 복원 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것에 
따른 국정원 차원의 분석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
되는 군사 연습은 북남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라며, 한미연합훈련과 관
련된 남측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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